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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TRA에서는 중국 지역별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지원정책에 대해 조사하

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中 지역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정책 안내 

◈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중 코로나19 재확산 피해가 큰 서비스업 기업을 중심으로,

세금 감면, 고용주세 납부 연기, 임대료 지원 등의 기업 지원대책을 시행 중

◈ 소재 지역과 업종, 규모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 

□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정책

◦ (대상)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 회복이 더딘 5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

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실시

- 5대 서비스업 : 요식업, 소매업, 관광업, 도로/수로/철도 운송업, 항공업

- 소재 지역 : 중·고위험 지역*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

* 코로나19 확진자가 14일 내 50명 이상이면 고위험지역, 1∼49명 중위험지역

* 과세대상 연 매출 500만위안(한화 약 10억원) 미만의 기업 및 개인사업자

◦ (지원 방안) 세금·비용 감면, PCR 검사·방역 비용 지원, 중소기업에 대한

대출 확대, 임대료 지원, 설비 구입비 및 물류비 지원 등

- 세제 혜택 :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제, ‘6稅2費’*와 법인세 감면, 교육비

보조, 양로보험(국민연금) 및 사회보험 납부 유예

* 6개 세금 : 자원세(수자원세 제외), 도시유지건설세, 부동산세, 도시토지사용세, 인지세,

경작지점용세 / 2개 부가세 : 교육부가세 및 지방교육부가세

- 방역 비용지원 : 50% 이상의 PCR검사 및 방역관련 비용 지원

- 임대료 감면 : 국유기업 소유 영업용 부동산 임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

대상으로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3~6개월 임대료 감면 조치

- 사실확인서 : 각 지역 CCPIT를 통해 코로나19 불가항력 사실 증명 발급 가능

- 융자지원 : 보증료율 인하(0.5% 통일), 대출이자 할인, 수수료 감면 등 실시

- 물류비 : 장쑤성 화물트럭 고속 및 일반 도로 통행료 연말까지 전액 면제

- 설비 구매지원 : 산동성 22년 연말까지 중소기업 설비 구매시 세액 공제

- 실업보험 환급 : 전년도 해고율이 도시 실업률(5.5%)이하인 기업에 대해

기업 납부 실업보험료 환급(중기 90%, 대기업 30%)

# 별첨 : 중국 각 지역별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책(엑셀파일) 1부. 끝.


